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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 메밀꽃 축제에서 ‘국산 메밀 삼총사’ 만나요
- 평창 효석문화제에 ‘황금미소’, ‘햇살미소’, ‘고운미소’ 전시포 조성

- 평창군과 협력해 재래종 대체 가능성 및 종자 보급체계 방안 검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리는 평창효석문화제에서 국산 메밀 신품종 3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평창효석문화제는 작가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

장과 메밀꽃밭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과 먹거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 축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는 이번 축제장에 메밀 신품종 ‘황금미소’, ‘햇

살미소’, ‘고운미소’ 재배지를 조성해 관람객에게 국산 메밀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알린다. 더불어 오랜 기간 축제에 사용한 봉평재래종 메밀을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현장 검증과 보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금미소’ ‘햇살미소’ ‘고운미소’

<메밀꽃과 종자>

 ‘황금미소’(2020)는 국내 최초 기능성 쓴메밀이다.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되는 루틴* 함량이 100그램(g)당 1,586mg으로 일반메밀보다 

약 51배 많다. 녹색 꽃을 피우며 기능성이 우수해 메밀차, 음료, 선식, 국수 

등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햇살미소’(2022)는 수량이 10아르(a)당 127kg으로 기존 품종보다 25% 

많고 식물체가 쉽게 쓰러지지 않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씨알(종실)이 

크고 표면에 햇살을 연상시키는 빗살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밀쌀, 메밀

가루, 국수 등의 원료로 활용하기 좋다.

 ‘고운미소’(2022)는 종자 껍질이 고운 갈색을 띠며 흰가루병에 강하다. 씨

알(종실)의 메밀쌀 비율이 79%로 높고 가공 적성이 우수해 메밀쌀, 메밀묵, 

메밀가루 등 가공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봉평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재래종 메밀은 최근 종자 퇴화와 수량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평창군과 협력해 봉평재래종과 국내 

육성 우수계통의 생육 및 수량성을 비교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재배와 

축제 경관에 적합한 신품종을 육성해 재래종을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품종의 조기 정착과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기본 종자 

생산 및 증식을 담당하고, 평창군은 보급종 생산과 농가 공급을 맡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 종자 생산·보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소장은 “이번에 조성한 전시 재배지는 

축제 방문객에게 국산 메밀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래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검증의 장”이라며 “평창군과 지속적으로 협

력해 우수한 국산 메밀 품종이 봉평 농가와 축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평창 효석문화제 국산 메밀 신품종 전시포 조성 계획

     2. 국산 메밀 신품종의 품종별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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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평창 효석문화제 국산 메밀 신품종 전시포 조성 계획

 목적

❍ 2026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국산 메밀 신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축제 볼

거리 확대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메밀 신품종 홍보 및 이용 확대에 기여

 전시포 조성 개요

❍ 조성위치 : 효석문화제 축제장 내부 포장

❍ 조성규모 : 385평(1,273m2)

❍ 전시품종 : (쓴메밀) ‘황금미소’, (일반메밀) ‘햇살미소’, ‘고운미소’

❍ 주요내용 : 메밀 신품종 전시포 조성, 품종의 주요 특성 및 용도 안내 

입간판 설치, 행사 팜플렛에 전시포 관련 내용 첨부

붙임 2 국산 메밀 신품종의 품종별 주요 특성

 ■ 쓴메밀 ‘황금미소’



 ■ 일반메밀 ‘햇살미소’  ■ 일반메밀 ‘고운미소’


